
國內總生産 및 1人當 GNI

産業活動

國內 金融 指標

國際 金融 指標

雇傭

對外 去來

物價



□ 國內總生産 및 1人當 GNI
2001년 중 우리 경제는 국내 경기의 침체 여파로 소
비와 투자 등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일 전망임.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흑자 123억 달러
를 달성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
임. 이에 따라 2001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8.8%대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임. 그리고 2000년에
1인당 GNI가 9,628달러에 이르렀으나, 2001년에는
환율 상승세의 영향으로 다시 9천 달러를 밑도는
8,730달러로 전망됨

1998 1999 2000* 2001.Q1* 2001.Q2* 2001(E)

국내총생산(경상)
조 원 444.4 482.7 517.1 113.2 536.1

억 달러 3,177 4,058 4,576 - 4,117
1인당 GNI 달러 6,723 8,551 9,628 - - 8,730

국민
소득
계정

GDP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

-6.7 10.9 8.8 3.7 2.7 3.8
총소비 - 10.1 9.4 6.2 0.4 2.4 3.0

설비투자 -38.8 36.3 34.3 -7.9 - 10.8 -6.4
건설투자 - 10.1 - 10.3 -4.1 1.4 0.9 3.2

주: *는 잠정치, (E)는 예측치

□ 産業活動

6월중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반도
체(- 16.1%)를 제외하면 2.3% 증가. 평균가동률은 전월
보다 다소 낮아진 74.2%. 도소매판매는 4.1% 증가였으
나 증가세는 소폭 둔화.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설비투
자는 2.9% 감소했으나 정보통신 설비투자의 증가로
감소 폭은 전월보다 축소됨. 전월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수주는 6월에 다시 8.3%의 감소세로 반전.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p 하락하였으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0.7p 상승

1999
2000 2001

Q1 Q2 Q3 Q4 연간 Q1 Q2 4 5 6
생산 전년

동기
대비
(%)

24.2 23.6 18.4 19.8 7.6 16.8 5.0 1.7 5.6 2.3 -2.7
도소매판매액 13.0 15.1 13.3 8.0 3.9 9.8 2.5 4.3 4.0 4.8 4.1
국내기계수주 30.9 15.6 8.0 7.0 17.3 11.7 3.7 -2.8 - 11.8 3.2 0.7
국내건설수주 0.8 70.9 15.9 7.9 -7.0 15.1 -25.3 1.7 0.0 16.0 - 8.3

평균 가동률(%) 76.5 79.4 78.8 79.9 75.0 78.3 74.7 74.6 74.7 74.8 74.2
어음부도율(전국,%) 0.33 0.23 0.17 0.28 0.37 0.26 0.32 0.23 0.28 0.21 0.21
주 :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액을 감안한 조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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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內 金融 指標

7월말 1,305원대까지 상승한 환율은 8월 들어 달러화 약
세 및 정책당국의 구두개입, 그리고 AIG와의 협상 타결
에 따른 외환 공급요인의 발생 가능성 등으로 8월 9일
현재 1,280원대까지 하락함. 7월 중순 달러 강세가 미제
조업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러화는 약세로 반전됨. 이처럼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면
서 원화가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의 유입이 증가됨

지난 7월 초의 콜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고 있
음. 또한 지난 8월 초 한은이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를 결
정한 이후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전
반적인 금리 하락 추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떨
어지는 BBB 이하의 회사채에 상당량의 시중자금이 몰리
고 있어 기업자금 조달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국내외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주가
지수도 지수 550선 주위에서 보합세를 보임. 한 때 570선
까지 근접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나스닥 시
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증시의 단기적 영향일 뿐 지속성
을 갖지 못한 것이었음. 앞으로도 경기회복이라는 펀더멘
탈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한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999 2000 2001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8.10

통화
증가율(%)

본원통화 6.9 12.0 18.0 18.4 23.2 22.3 21.6 14.26 11.40 9.6 8.9
M2 29.5 30.7 25.3 26.4 27.7 36.3 32.9 24.90 18.20 12.50 -

금
리
(%)

콜금리(1일) 4.88 4.85 4.67 4.84 5.11 5.16 5.03 6.01 5.01 5.04 4.56
CP 수익률(91일) 6.90 6.40 7.54 7.85 7.28 7.61 7.40 7.13 5.97 5.62 5.01
회사채 수익률(3년) 8.10 7.96 9.23 9.95 10.01 9.41 9.04 8.13 7.67 7.10 6.42
원/달러 환율 1,224.7 1,157.6 1,204.0 1,138.0 1,108.3 1,114.9 1115.0 1265.0 1327.5 1297.5 1283.5
종합주가지수 618.98 883.00 969.72 1,028.1 860.94 821.22 613.22 504.62 523.22 595.13 555.34

주: 1) 통화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평잔기준. 99년 1∼4분기는 분기말월 기준
2) 금리, 환율 및 주가는 기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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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 金融 指標

미국과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가 동시에 침체 국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유독 달러화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이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강한 달
러화 정책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
다는 사실에서 비롯됨. 한편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개
혁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감에 따라 엔화는 달러화
에 대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 역시 유
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p, %, 엔, 달러, 원)

1999 2000 2001
Q1 Q2 7 8.10

Dow Jones 주가지수 11,497.1 10,786.9 9,878.78 10,502.4 10,522.8 10,416.3

국제
금리
(%)

미국국채(10년물) 6.45 5.12 4.88 5.40 5.06 4.99
미국국채(30년물) 6.49 5.46 5.45 5.75 5.53 5.51
연방기금금리 4.880 6.53 5.19 3.86 3.79 3.77

LIBOR(3개월물) 6.00125 6.40 4.87 3.84 3.67 3.59
일본국채(10년물) 1.65 1.63 1.28 1.19 1.34 1.32

국제
환율

엔/달러 102.23 114.41 126.18 124.72 125.09 121.99
달러/유로 1.0098 0.9422 0.8782 0.8502 0.8756 0.8934
원/100엔 1,121.84 1,093.16 1,064.27 1,043.51 1,039.46 1,055.59

□ 雇傭
2001년 7월중 실업자 수는 6월보다 6만
4,000명 증가한 80만 900명, 실업률은 0.1%p
증가한 3.4%로 4개월의 감소세에서 반전.
10대와 40대, 60대의 실업자가 증가. 20대와
30대 에서는 실업자 수가 불변. 전체 취업
자는 전월에 비해 1만 2,000명(0.0%) 증가했
으며,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구직을 스
스로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전월에 비해
12,000명(10.2%) 증가. 임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고용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

2000 2001
연간 Q1 Q2 Q3 Q4 Q1 Q2 4 5 6 7

실업률(%) 4.1 5.1 3.8 3.6 3.7 4.8 3.3 3.8 3.5 3.3 3.4

실업자(천 명) 889 1,092 840 809 817 1,035 745 848 780 745 809

총취업자(천 명) 2,1061 20,313 21,268 21,395 21,266 20,728 21,748 21,504 21,779 21748 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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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外 去來

7월 수출은 115.7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20.0% 증가. 이처럼
수출이 둔화된 원인은 반도체 및 컴퓨터의 수출이 크게 감
소했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미국·일본·EU·아세안 등 주
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시현함.
7월의 수입은 111.1억 달러로 전년 동월비 18.7% 감소함. 7
월의 무역수지는 4.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7월말까지 누
계 흑자는 66.2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비 1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임

(단위: 億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Q1 2001.Q2 7
수 출 통관

기준
1,361.6 1,332.2 1,436.9 1,726.2 401.0 385.7 115.7

수 입 1,446.2 933.4 1,197.5 1,604.9 380.5 344.6 111.1
경상수지 -81.7 405.6 250.0 96.7 30.7 37.9 -
상품수지 -31.8 416.3 287.2 151.3 34.6 52.0 -

서비스수지 -32.0 6.3 - 10.1 -40.3 -5.5 -7.8 -
소득수지 -24.5 -50.5 -46.6 - 17.1 0.5 -5.4 -

경상이전수지 6.7 33.5 19.5 2.8 1.1 - 1.0 -
자본수지 13.1 -39.9 5.8 112.0 -37.1 -36.5 -

가용외환보유액 88.7 485.1 740.5 962.0 953.3 942.6 970.6
주: 1) 가용외환보유액은 기말 기준임

□ 物價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의 채소류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공공요금이 하락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전월의 5.2%에서 5.0%로 둔화(전월대비로는
0.3%에서 0.2%로 둔화). 식료품과 주거비가 크게 올랐
으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민생활과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
년동월 대비 5.9%에서 5.5%로, 전월대비로는 0.4%에서
0.1%로 둔화됨.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7%를 기록하여 둔화세를 이어감(전월 대비 0.1% 상승)

2000 2001
5 6 7 8 9 10 11 12 Q1 Q2 3 4 5 6 7

소비자물가 전년동기
(월)대비

(%)

1.1 2.2 2.9 2.7 3.9 2.8 2.6 2.3 4.2 4.2 4.4 5.3 5.4 5.2 5.0
생산자물가 1.2 2.6 2.9 2.5 2.5 1.8 1.3 2.0 2.3 2.4 2.8 3.3 3.4 2.8 2.7
생활물가 2.0 3.7 4.8 4.1 5.9 3.9 3.5 3.6 5.0 4.7 4.9 6.5 6.3 5.9 5.5
WTI 유가($/bbl, 기말) 30.4 32.5 27.4 33.1 30.8 32.7 33.8 26.8 28.6 27.4 26.7 28.5 28.5 26.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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